
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군 장병 헌신에 보답
롯데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장병 및 군 가족에 감사의 

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.

먼저 롯데지주, 롯데제과, 코리아세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검역 

지원, 백신 수송,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병사 2천여

명에 총 5천500만원 상당의 간식 박스를 전달했다. 간식 박스에는 

롯데제과의 ‘간식 자판기’와 음료 제품 등이 담겼다. 롯데는 사회공

헌 홈페이지(csv.lotte.co.kr)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

받아 간식 박스와 함께 전달했다.

롯데지주는 육군본부가 올해 신설한 ‘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’도 

지원하기로 했다. 성실하게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 배우자를 대상

으로 연간 100명을 선발, 상금과 상품을 

제공할 계획이다. 롯데지주는 5월 가정

의 달을 맞아 전후방 각지와 해외 파병

지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의 자녀 1천여

명에게 과자 꾸러미를 선물하기도 했다.

6월부터 1년간, 휴가증을 소지한 휴가 

장병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무료로 

이용할 수 있다. 현역 간부 및 군무원, 

사관생도, 간부후보생 학군단 및 동반

인도 55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롯

데컬처웍스는 2013년부터 현역병 및 1

∼2년 차 예비군, 군무원 등에 롯데시네

마 티켓 및 콤보세트 할인 혜택을 제공

하고 있다.

임성복 롯데지주 CSV 팀장은 “호국보

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 및 가족들에

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”

며 “장병들의 생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

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청춘책방, 해외 참전용사회관 건립
롯데는 군과 장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. 2016년부터 육

군본부, 구세군과 협력해 진행해온 ‘청춘책방’이 대표적이다. 청춘

책방은 최전방 GOP, 해안 소초 등에 근무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

어려운 장병들에게 독서카페의 형태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공

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. 롯데는 지난 6년간 육군 51개, 공군 6개 

등 총 57개의 청춘책방을 지원했다. 올해는 8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

정이다.

컨테이너 2개 동을 활용해 만든 청춘책방은 도서 1천여 권이 비치

된 책장과 소파, 개인용 독서 책상이 비치된 공부방 공간과 어학 청

취 및 음악 감상 존, 카페 테이블의 아늑한 휴게 공간으로 구성됐다. 

전자북 단말기(e-book)도 비치해 최신 도서를 더욱 쉽게 읽을 수 

있는 환경을 조성했다.

롯데는 정전 60주년이었던 2013년,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, 한국전

쟁 해외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 활동인 해외 참전용사회관 건립

사업을 지원해왔다. 롯데는 약 28억원의 사업비를 후원해 태국, 콜

롬비아, 에티오피아 등 3개 국가에 참전용사회관을 건립했다.  

롯데, 군 장병 위해 전방위 지원

리포트

July 2021224  I   

1 세븐일레븐이 ‘2020 해군순항훈련’에 간식박스 등을 후원했다. 2 지난 2018년 청춘책방 공군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
공군 제8355부대 장병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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